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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d’Eau> 캔버스에 천연 안료 116×89cm 2024

채성필(1972년생)은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렌느2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 과정을 거쳐 파리1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채성필 작가의 작업은 대학교 재학시절 
우연히 진흙을 적신 갈대로 드로잉한 것을 시작으로 흙을 
작품으로 구성하는 주요 물질로써 천착해 왔다. 흙은 고대 벽화나 
프레스코화에도 사용되어 온 오래된 역사를 지닌 미술재료 중에 
하나이며,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요소로서 세월과 역사를 
아우르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작가의 작품에서 
오행(”L) 중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 인식되며 ‘불, 물, 목, 금’을 모두 
품는 존재로서 화면에 드러난다. <물의 초상> 작품의 블루 색상에 
대해서 작가는 몸에 아픔으로 든 멍이기도, 치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상을 꿈꾸는 삶의 색이기도 하다며 작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도 꼽았다. 물은 땅이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것으로 땅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재료이다. 지구의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출렁이는 것이 바다의 파도이듯, 땅의 
움직임과 존재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물을 화폭에 담은 <물의 초상> 은 그의 작품 세계관과 긴밀히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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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6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 
데이트갤러리(Kiaf A90)에 게재되었습니다.

채성필은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렌느 2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를 거쳐 파리 1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천연 ‘펄(Ñ) 안료’를 얇게 몇 차례 입혀 
은빛 광채가 나는 표면을 만든다. 이후 거름망으로 맑게 거른 
황토(�, 4)와 천연 안료를 섞은 흙물을 직접 수수 혹은 풀로 엮어 
만든 수수 붓(()으로 화면에 여기저기 흩뿌리고 흙물이 마르기 
전 캔버스를 세우거나 기울여 물이 흐르게 둔 뒤 강력한 수압의 
물(4)을 분사한다. 물벼락을 맞은 물감은 이전 단계에 칠해진 먹((, 
k)과 흙이 일부 섞이며 은빛의 바탕 면을 타고 유유히 낙하한다. 
이러한 작품 과정은 물이 흙에 침투한 양과 시간, 중력에 순응하는 
흙물의 낙하 속도, 그것을 거스르는 작가 개입에서 창출되는 ‘예측 
가능’과 ‘예측 불가능’이라는 필연 속 우연의 효과이자, 놀이와 
유희가 된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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